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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에 관광상품으로 발행된 한반도 사진그림엽서에 주목하고, 그 가운데 지배권력의 

시선이 집중되었던 식민지의 수도 서울의 장소이미지를 분류하여 빈도를 파악하고, 그 재현 양상과 특징, 이미

지에 표상된 시선을 탐색하였다. 당시 서울은 조선의 ‘한성’에서 일제의 ‘경성’으로 장소 정체성이 빠르게 변화하

면서 근대 관광의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연구결과, 사진그림엽서로 재현된 서울의 장소이미지는 역사경관과 도

시경관이 대종을 이루는데 역사경관은 ‘조선적인 것’으로서 해체, 개조, 파괴, 변용의 대상이자 전근대적이고 쇠

락한 정체된 전통으로 표상된 반면 도시경관은 ‘일본적인 것’으로서 근대 문명을 상징하는 발전상으로 표상되었

다. 나아가 역사경관과 도시경관을 작위적으로 편집한 서울의 관광이미지는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에서 차별적

인 시선대비를 통한 공간의 식민화,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원된 표상이었다. 따라서 근대 사진

그림엽서가 제국주의적 시선과 인식이 투영된 하나의 정치적 산물로서 ‘이미지의 정치’, ‘관광의 정치’를 위한 상

징도구로 이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사진그림엽서, 제국주의, 이미지, 재현, 장소상실

Abstract : This study classified the place image of Seoul based on the picture postcard produced as a tourist 
produc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alyzed the frequency, and searched the image representa-
tion aspect, characteristics, and the gaze and perception represented in the image. At that time, Seoul was 
emerging as a center of modern tourism as the place identity changed rapidly from ‘Hansung’ of Joseon to 
‘Kyungsung’ of Japanese imperialism.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lace image of Seoul is a major part of the 
historical landscape and urban landscape. The historical landscape was represented as a ‘Chosunan’, a subject 
of dismantling, remodeling, destruction, transformation, and a premodern and declining stagnant tradi-
tion. On the other hand, urban scenery was represented as a developmental symbol of modern civilization as 
‘Japanese’. Furthermore, the tourist image of Seoul, which edited the historical scenery and the cityscape, was 
a symbol mobilized to secure the colonialization of the space and the legitimacy of the colonial rule through 
discriminatory gaze contrast.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the picture postcard of modern was used as a 
symbol tool for ‘politics of image’ and ‘politics of tourism’ as a political product projected with imperialist 
gaze and awareness.

Key Words : picture postcards, imperialism, image, representation, placeles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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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1. 서론

여행지 마다 지역의 명승이나 관광명소를 사진이나 

그림으로 인쇄한 엽서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흔히 관

광엽서라고도 부르는 사진그림엽서1)는 간단히 안부

를 적어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내는 서신기능도 있지

만 여행지의 다양한 정보와 이미지를 기록하고 전달

하는 시각적인 소통매체라는 점에서 단순한 엽서 또

는 사진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는 하나의 관광상품으

로서 사진책자나 원판 필름 등과 마찬가지로 엽서에 

인쇄된 사진과 그림들은 대개 사실성을 전제로 보여

주고 싶고, 보고 싶은 장소이미지를 재현함으로써 제

작 및 소비 주체의 가치와 인식이 투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진그림엽서는 우선 당대의 자연과 인

문경관의 원형을 복원해 현시점에서 과거를 읽어 내

거나 시대상과 장소성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사료

로서 가치를 지닌다. 동시에 타자에 의해 선택되고 소

비된 특정 시기, 특정 장소의 이미지에 표상된 ‘시선’

의 상징도구로 또는 예술성, 차별성, 희소성 등의 편

집과 구성으로 관광욕구와 호기심을 자극하는 관광

선전물로 이용되기도 한다. 유승훈에 따르면 지배나 

권력구조는 정치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각 영역

에서 잘 짜여 진 그물망처럼 미세하게 통제하는 기능

을 하는데 서구인이 동양을 타자화한 오리엔탈리즘

에서 회화, 사진, 영상 등의 이미지 자료가 주요하게 

활용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관념적 틀을 미리 설정하는 선험적인 시선의 문제가 

제기된다는 점에서 사진그림엽서는 ‘사실과 재현’의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부산박물관, 2009).

한반도 사진그림엽서는 구한말에서 일제시기까지 

일본에 의해 대량으로 제작, 발행되었는데 최근 이러

한 사진그림엽서들이 근대 유물로서 한국과 일본에

서 재조명되면서 다양한 전시와 도서 간행으로 이어

졌다. 학계에서도 역사, 문화, 문학 분야를 중심으로 

근대 사진그림엽서를 통한 한반도의 이미지와 그것

이 갖는 시간적, 공간적 의미와 특징, 그리고 이미지

에 표상된 시선을 탐색한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다. 권

혁희(2003)는 ‘재현의 정치학’ 관점에서 오리엔탈리

즘과 탈식민주의를 분석하고 사진그림엽서를 식민지 

지배자에 의해 재현된 ‘정치적 시선’의 산물로 결론지

어 근대자료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김창

수(2009)는 일제시기 인천의 사진엽서 이미지를 분류

하여 재현장소의 유형별 특성을 고찰하였고, 윤소라

(2013)는 일제강점기에 식민지 조선인 여성이 어떻게 

시각화되고 이미지가 생산되었는지 탐색하였으며, 

오윤빈(2014)은 사진엽서를 통해 근대 한국의 이미

지 형성과 표상을 분석하였다. 최현식(2016a; 2016b)

은 일제 강점기 사진엽서와 시가의 문화정치학 관점

에서 피사체의 본질과 성격, 문명과 야만, 오리엔탈리

즘의 이미지, 이미지와 시가의 결속을 살펴보고, ‘조

선적인 것’의 식민화와 타자화를 향한 기호구성과 담

론에 주목하여 사진엽서를 시선, 대상, 지배, 동원 영

역으로 분류하여 의미와 가치를 해석하였다. 신동규

(2017)는 대한제국기 사진그림엽서를 분류하여 한일

병탄 과정과 합리화, 제국주의 선전을 살펴보았고, 최

인택(2017)은 일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와 문명의 관

계, 조선의 풍속기억과 오리엔탈리즘을 고찰하고 식

민지배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사실의 왜곡과 이미지 

조작을 통한 사진그림엽서가 이용되었음을 지적하였

다. 우라카와가즈야(浦川和也, 2017)는 한반도 그림

엽서 안에 잠재된 근대 일본인의 시선과 만국박람회 

등에서 보여준 ‘인간전시’의 배경에 깔린 제국주의적 

시선의 공통성을 검증하였다. 

사진그림엽서 외에도 다양한 기억유산을 통해 개

화기부터 근대까지 서양인과 일본인의 눈에 비쳐진 

한반도의 이미지와 시선을 탐색한 연구들도 이어지

고 있다. 이들 연구는 기행문, 일기, 편지, 견문록, 시

찰보고서 등과 같이 특정 시기, 특정 장소에 대한 개

인 또는 단체의 경험과 기억을 관광여행의 관점에서 

재현한 기록유산을 활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행

기록물들은 여행지의 역사와 지리, 정치, 문화, 경제 

등 사회전반의 방대한 지역정보를 담고 있을 뿐 아니

라 당시의 정서나 감정표현을 통해 타자의 가치와 인

식 체계가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표상담론의 자료로 이용되어 왔다. 

서양인의 한국여행기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비숍

(I. B. Bishop)2)의 『Korea and Her Neighbours』(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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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룡, 2000)는 19세기 말 서양인의 눈에 비친 한반도

의 이미지와 재현 양상을 탐색하는 주요 텍스트이다. 

이를 토대로 오리엔탈리즘, 제국주의 시선, 젠더 차

별, 계몽적 시선, 상대주의적 시선 등을 다룬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박지향, 2001; 김희영, 2008a, 2008b; 

신문수, 2009; 홍순애, 2010; 홍준화, 2014; 이지나·

정희선, 2018). 로웰(P. Lowell)3)의 여행기 『Chosö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조경철, 2001)

를 대상으로 서구 중심적 사고와 오리엔탈리즘 논

의, 다양한 시선과 표상을 탐색하는 연구도 전개되고 

있다(김종갑, 2010; 우남숙, 2014; 이지나·정희선, 

2017). 또한 일본인의 근대 한국여행에 대한 연구에

서는 학생과 교원의 수학여행 및 시찰여행 같은 단체

여행을 통한 목적, 여정, 장소인식과 시선, 소감 등에 

주목하고 있다(정재정, 2010; 임성모, 2011; 권희주, 

2013). 특히 1925년과 1932년 일본 교원들의 한국여

행을 비교 분석한 정치영·米家泰作(2017)에 의하면 

1906년 아사히신문사가 기획한 ‘滿韓巡遊船’은 한국

과 만주를 대상으로 한 단체해외여행 붐의 발단이 되

었고, 이후 이 지역에 대한 수학여행과 교원여행의 열

기로 이어졌다. 여정은 주로 전적지를 돌아보고 제국

의 신흥 도시와 경제상을 시찰하였는데 당시 중앙부

처나 언론사 등에서 단체여행을 적극 장려했음을 감

안하면 교원들의 인식에 흐르던 쇠퇴하는 식민지와 

발전하는 제국의 문명에 대한 시선대비는 조선총독

부의 관광정책과 무관하지 않음을 짐작하게 한다. 

위에서 살펴 본 사진그림엽서나 여행기는 모두 시

대상과 장소성, 타자의 인식체계가 투영된 문화적 산

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여행기가 자유의지

와 가치, 시선으로 자아의 경험과 기억을 재현한 반면 

사진그림엽서는 식민지 통치하에서 자아의 타자화, 

대상화를 위해 선택, 편집, 소비된 이미지가 재현된 

것으로 차이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근대 유물로서 

사진그림엽서를 통해 장소이미지와 표상을 읽어보고

자 구한말부터 일제시기까지 제작, 발행된 한반도 사

진그림엽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지배 권력의 

시선이 집중되었던 서울에 주목하였다. 당시 서울은 

조선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한성’과 근대 도시문명

의 상징인 ‘경성’이 혼재하는 변화와 관광여행의 중심

지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근대 서울의 사진

그림엽서 이미지를 속성에 따라 주제와 내용으로 분

류하여 이용 빈도를 파악하고, 관광여행의 관점에서 

서울의 장소, 경관이미지가 사진그림엽서를 통해 어

떻게 재현되었는지 그 양상과 의미, 특징을 분석하였

으며, 그리고 관광이미지에 표상된 일본의 시선과 인

식을 살펴보았다.

2. 근대 서울의 사진그림엽서 분류와 이용 

일본에서 그림엽서(繪葉書)가 발행되기 시작한 것

은 1900년 사제엽서 발행이 허가되면서부터이다. 러

일전쟁(1904~1905) 이후 일본인들의 해외여행이 본

격화되고, 그림엽서가 정보전달을 위한 대중적인 영

상매체로 부상하면서 관광 기념품이나 선물용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림엽서 열풍’으로 기념엽서를 

비롯해 명소, 풍속, 광고, 미인, 저명인엽서까지 다양

한 엽서가 발행되었다. 그 중 한반도 그림엽서는 근대 

일본이 통치했거나 세력 하에 두었던 지역의 그림엽

서 중에서도 특히 다종다양하면서 대량으로 발행되

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부산박물관과 일본 나고야성

박물관(名護屋城博物館)이 수집, 소장하고 있는 구

한말부터 일제시기까지의 한반도 사진그림엽서가 풍

부하게 수록되어 있는 도록 출판물 두 가지를 자료로 

선택하였다. 2009년 부산박물관의 『사진엽서로 보는 

근대풍경(1~8)』(이하 자료1)과 2017년 우라카와가

즈야(浦川和也)의 『그림엽서로 보는 근대조선(1~7)』

(이하 자료2)이다. 두 자료에 수록된 한반도 사진그

림엽서는 총 6,375매로 지역적으로는 서울, 평양, 부

산, 인천, 개성 등 도시를 비롯해 한반도 전역이 포함

되어 있고, 주제는 역사유적, 명승, 건축물, 거리풍경, 

풍속, 생활, 기생 등 자연 및 인문 경관이 망라되어  

있다. 

그 가운데 서울의 사진그림엽서는 모두 1,452매로 

가장 많다. 이는 전체의 22.8%로 다음의 평양 10.1%

에 비해 2배 이상을 차지하는데 일부 사진그림엽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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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되고, 제작시기가 정확하지 않으며, 도시, 풍속, 

의례, 생활 등의 이미지를 관광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이 있었다. 그러나 연구목적인 근대 사진

그림엽서를 통한 20세기 전반 서울의 관광이미지 재

현 양상과 시선을 살펴보는 데는 크게 지장이 되지 않

는다고 판단하여 원 자료의 분류에 따라 도시, 관광, 

명소 사진그림엽서 중 ‘경성’에 해당하는 이미지 전부

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사진그림엽서에는 중심 이미지인 사진 외에 다양

한 정보가 담겨 있다. 대개 엽서 1매에 사진 1장을 사

용하고 일본어 제목과 지역이 표기되어 있으며, 조선

명소·경성명소·경성백경 등 주제가 명시되어 있어

서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발행된 매체임을 주지시켜 

준다. 이외에 그림, 시가 등이 첨가된 경우, 채색으로 

칼라사진처럼 보이게 하거나 펜화로 스케치한 경우, 

영문표기가 더해진 경우, 간단한 부가설명으로 의도

와 인식을 드러낸 경우, 京14·龍41 같이 시리즈 번

호를 매긴 경우, 기념소인을 찍어 목적을 표시한 경

우, 엽서 1매에 2~5장의 사진이나 그림을 조합한 경

우 등 형식과 구성이 다양하다. 이러한 부가정보들은 

이미지 재현 양상 외에 제작의 목적과 의도, 시선 등

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사실 서울의 근대 사진그림엽서를 분류하는데 있

어서 각 이미지의 정확한 등가(等價) 기준설정이나 

일제에 의해 변질된 궁궐 풍경과 시설물을 역사경관

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연구목적 달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1,452매의 

서울 사진그림엽서에 재현된 각 이미지의 속성과 소

속을 기준으로 크게 역사경관 이미지와 도시경관 이

미지로 대별하고 각기 주제와 내용으로 하위분류하

였는데 그에 따른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두 자료 모두에서 역사와 도시 등 인문경관이 대부분

을 차지한 반면 자연경관은 북한산, 세검정, 우이계곡 

등 4~5장이 실려 거의 전무하였다. 다음으로 기타 분

류를 제외하면 전체 이미지 가운데 역사경관이 485

장으로 36.4%, 도시경관이 847장으로 63.6%를 차지

해 도시이미지가 월등히 많고 다양했는데 이는 당시 

일본인을 포함해 조선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과 조선

인들에게 일본이 보여주고자 했던 이미지가 새로 건

설한 식민지의 수도이며 식민지적 근대화의 표상으

로서 경성의 다양한 발전상이었음을 방증해준다. 셋

째, 역사경관 이미지는 두 자료 모두에서 고궁, 도성, 

성균관, 원구단 순의 이용 빈도를 보인 반면 도시경

관 이미지는 자료별로 다소간의 차이를 보여 자료1에

서 시가지, 종교시설, 사회시설, 경제시설, 공원, 정치

시설, 교통시설 순으로, 자료2에서 종교시설, 시가지, 

사회시설, 정치시설, 경제시설, 교통시설, 공원 순으

로 이용 빈도를 보였다. 넷째, 주제별로는 조선의 역

사와 전통을 상징하는 고궁 이미지가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가운데 근대도시의 상징으로 다양한 시가지 이

미지와 식민화의 상징인 조선신궁 이미지가 비슷한 

수준의 높은 빈도를 보였다.

사진그림엽서 이미지를 내용으로 세분해 보면 먼

저 역사경관 이미지로 경복궁의 경회루·근정전·향

원정·광화문, 창덕궁의 후원·돈화문·인정전, 창경

궁의 식물원·동물원·벚꽃풍경, 덕수궁의 석조전, 한

성의 남대문·동대문 등의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특

히 경복궁 경회루, 창덕궁 후원, 창경궁 식물원 등은 

주요 전각이나 궁문에 비해 2배 이상의 높은 빈도를 

보여 궁궐의 권위와 상징을 내정의 이미지로 대체하

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도시경관을 대표하는 이

미지로는 조선신궁이 자료1과 자료2에서 각각 6.3%, 

8.5%의 점유율로 단일 이미지로는 전체 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 일본의 조선 식민지배의 상징으로 

이용되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보이

는 이미지는 자료1과 자료2에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표 1. 연구자료의 사진그림엽서 정보

구분 전체(%) 서울(%) 시간범위 비고

자료1 3,724(100.0) 901(24.2) 구한말~일제시기 도시, 관광 분류 중 ‘경성사진엽서’ 대상

자료2 2,651(100.0) 551(20.8) 일제시기 명소그림엽서 분류 중 ‘경성그림엽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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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자료1 자료2

빈도 % 빈도 %

고

궁

경

복

궁

광화문 15 1.7 6 1.1

근정전 21 2.3 16 2.9

경회루 42 4.7 23 4.2

향원정 15 1.7 10 1.8

기타 4 0.4 5 0.9

소계 97 10.8 60 10.9

창

덕

궁

돈화문 13 1.4 6 1.1

인정전 10 1.1 6 1.1

후원 20 2.2 13 2.3

주합루 7 0.8 3 0.5

기타 5 0.5 3 0.5

소계 55 6.1 31 5.6

창

경

궁

홍화문 6 0.7 2 0.4

식물원 23 2.6 17 3.1

동물원 12 1.3 5 0.9

벚꽃풍경 10 1.1 4 0.7

기타 2 0.2 2 0.4

소계 53 5.9 30 5.4

덕

수

궁

대한문 7 0.8 1 0.2

중화전 6 0.7 0 0.0

석조전 9 1.0 6 1.1

기타 6 0.7 0 0.0

소계 28 3.1 7 1.3

한

성

성곽 6 0.7 4 0.7

남대문 42 4.7 15 2.7

동대문 14 1.5 10 1.8

서대문 2 0.2 0 0.0

기타 7 0.8 2 0.4

소계 71 7.9 31 5.6

성균관 9 1.0 10 1.8

원구단 3 0.3 0 0.0

시

가

지

시가전경 30 3.3 19 3.4

남대문로 28 3.1 14 2.5

충무로 15 1.7 7 1.3

종로 12 1.3 5 0.9

광화문로 6 0.7 1 0.2

을지로 5 0.5 2 0.4

독립문로 15 1.7 11 2.0

기타 4 0.4 0 0.0

소계 115 12.8 59 10.7

공

원

파고다공원 32 3.5 12 2.2

남산공원 13 1.4 3 0.5

장충단공원 15 1.7 8 1.4

소계 60 6.6 23 4.2

표 2. 근대 서울의 사진그림엽서 이미지와 빈도 분포

이미지
자료1 자료2

빈도 % 빈도 %

정

치

시

설

총독부 31 3.4 27 4.3

총독관저 7 0.8 4 0.7

경성부청 14 1.5 3 0.5

군경시설 0 0.0 4 0.7

기타 5 0.5 1 0.2

소계 57 6.3 39 7.1

사

회

시

설

교육기관 30 3.3 12 2.2

우체국 19 2.1 9 1.6

병원 12 1.3 9 1.6

언론사 7 0.8 0 0.0

극장 12 1.3 6 1.1

박물관 0 0.0 7 1.3

운동시설 7 0.8 5 0.9

기타 2 0.2 1 0.2

소계 89 9.9 49 8.9

경

제

시

설

호텔 19 2.1 7 1.3

백화점 12 1.3 7 1.3

회사 16 1.8 4 0.7

은행 16 1.8 12 2.2

기타 2 0.2 3 0.5

소계 65 7.2 33 6.0

교

통

시

설

경성역 12 1.3 11 2.0

용산역 7 0.8 3 0.5

한강철교 19 2.1 11 2.0

한강인도교 14 1.5 6 1.1

소계 52 5.8 31 5.6

종

교

시

설

조선신궁 57 6.3 47 8.5

박문사 16 1.8 9 1.6

기타 신사 13 1.4 5 0.9

명동교회 4 0.4 1 0.2

기타 2 0.2 0 0.0

소계 92 10.2 62 11.3

취

락

선인마을 1 0.1 10 1.8

신시가지 2 0.2 0 0.0

일본가옥 0 0.0 8 1.4

소계 3 0.3 18 3.3

기

타

경성백경 22 2.4 36 6.5

경성신대관 19 2.1 0 0.0

엽서봉투 0 0.0 16 2.9

펜화엽서 0 0.0 7 1.3

생활상 2 0.2 3 0.5

기타 9 1.0 8 1.4

소계 52 5.8 68 12.3

합계 901 100.0 55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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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시가전경과 남대문로, 파고다공원, 총독부, 교육

기관과 우체국, 호텔과 은행, 한강철교와 경성역, 박

문사 등이 근대도시의 표상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기타 분류에서는 1매의 엽서에 

2~5장의 사진과 그림을 조합하여 서울의 관광이미지

와 표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경성백경과 경성신

대관을 비롯하여 채색엽서봉투, 펜화엽서 등을 통해 

관광상품으로서의 매체활용이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세트로 제작, 발행된 사진그림엽서에서는 

작위적으로 선택, 편집된 관광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일제의 차별적 시선과 인식을 엿볼 수 있다. 

3. 사진그림엽서로 재현된  

근대 서울의 이미지와 표상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기까지 개항과 국권상실, 

식민지 지배 등의 역사적 격랑 속에서 서울은 ‘한성’

에서 ‘경성’으로 장소 정체성이 빠르게 변화하였다. 

조선다운 역사와 전통이 왜곡, 변질되고 지워지는 대

신 제국주의 표상으로서 근대 건축물, 전차, 포장도

로, 철도, 번화한 거리 등이 일본다운 모습으로 부각, 

선전되었다. 개항 이후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들과 새

로운 식민지의 수도를 보고 싶어 하는 일본인들에게 

서울의 과거와 현재가 담긴 사진그림엽서는 단순한 

관광홍보물이 아니라 식민지적 이미지 만들기(image 

making)와 선전을 위한 수단이었다. 당시 일본이 사

진그림엽서를 통해 ‘보여주고자 한 것’으로서 서울의 

이미지는 무엇이었고, 어떻게 재현되었을까? 앞에서 

분석하였듯이 근대 서울의 사진그림엽서에 재현된 

이미지는 역사경관과 도시경관이 대종을 이룬다. 본

장에서는 사실의 재현과 표상된 이미지의 차이에 주

목하면서 이미지의 구체적인 재현 양상과 의미, 특징

을 살펴보았다.

1) 서울의 역사경관 이미지와 표상

연구 자료에 수록된 근대 서울의 사진그림엽서 가

운데 역사경관을 담고 있는 것은 485매로 일제가 대

상화, 피사체화 한 역사와 전통의 이미지는 대개 경복

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등 고궁이미지가 74.4%, 

남대문·동대문·성곽 등 한성이미지가 22.5%로 대종

을 이루고, 경학원으로 소개된 성균관, 원구단 등이 

뒤를 따른다. 반면 역사경관 중 일제에 의해 파괴된 

경희궁이나 종묘, 사직, 왕릉 등의 이미지는 전무하

였는데 이는 고대 역사에서 같은 뿌리를 찾고자 하는 

일본의 의도적인 조선의 역사지우기의 일환으로 해

석된다. 역사경관 이미지 가운데 구체적으로 조선 왕

조와 전통의 집약체인 궁궐에서 일제가 조선다운 것

으로 가장 빈번하게 재현하고 있는 이미지는 공통적

으로 각 궁의 정문과 정전, 그리고 어원이었다. 궁궐

의 정문과 정전은 권위의 상징이며 어원은 최고의 심

미를 엿볼 수 있는 내정으로 얼핏 일본이 수도 경성을 

대표하는 이국적인 아름다움을 궁궐 이미지를 통해 

재현한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당시 일제

에 의해 선택되고 소비되어진 조선의 역사경관이 해

체와 개조, 파괴와 변용의 대상이었음은 재현된 이미

지를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그림 3은 궁문 이미지이다. 경복궁의 정문

인 광화문은 조선물산공진회의 출입문으로 이용되었

고, 1926년 옛 흥례문 터에 총독부 신청사가 건립되

면서 1927년에는 광화문이 해체되어 건춘문 북쪽으

로 이전되었다. 돈화문은 고종과 순종의 거처로 무장 

군인이 경비를 서는 통제와 억압의 대상이었으며, 홍

화문은 일장기와 야간개원 현수막이 걸려 있고 좌우 

매표소 앞에 일본인과 조선인이 뒤섞여 입장을 기다

리는 도심 유원지의 출입구로 전락했다. 

그림 4~그림 13은 왕조의 상징공간인 궁궐 이미지

이다. 근정전(1)은 품계석이 늘어선 앞뜰에 잡초가 무

성히 자라 왕조의 쇠락을 예증하고, 근정전(2)과 경회

루는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 1929년 조선박람회가 

개최되면서 궁궐의 정체성이 인파로 붐비고 차량이 

드나드는 행사장이자 전시장으로 변질되었음을 보여

준다. 인정전은 권위를 박탈당한 사물화 된 공간으로

서 기모노 차림의 일본 관광객들에게 호기심의 대상

이 되었고, 아름다운 금원은 비원으로 불리며 내지인

들의 휴식처가 되었으며, 주합루에 걸린 일장기는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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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경복궁 광화문 그림 2. 창덕궁 돈화문 그림 3. 창경궁 홍화문

그림 4. 경복궁 근정전(1) 그림 5. 경복궁 근정전(2) 그림 6. 경복궁 경회루 

그림 7. 창덕궁 인정전 그림 8. 창덕궁 후원 그림 9. 창덕궁 주합루

그림 10. 창경궁 명정전 그림 11. 창경궁 식물원 그림 12. 창경궁 동물원

그림 13. 창경궁 벚꽃풍경 그림 14. 남대문(1) 그림 15. 남대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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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와 궁궐에 대한 모독이자 지배권을 주지시키고 있

다. 특히 창경궁은 대표적인 궁궐 관광지화의 표상으

로서 일제가 궁궐을 어떻게 훼손, 개조, 변용시켰는지

를 보여준다. 일제는 명정전 앞뜰에 모란을 가득 심

었고, 1909년 식물원과 동물원을 세웠으며, 내정에는 

수만 그루의 벚나무를 식재하였다. 급기야 1911년 창

경원으로 이름이 바뀐 창경궁은 조선인과 일본인이 

섞여 만개한 벚꽃풍경을 즐기고 야간개장으로 낮밤 

없이 벚꽃놀이 관광객으로 붐비는 서울의 대표 소풍

지, 볼거리로 전락했다.

그림 14~그림 18은 도성의 상징물이자 교통의 중

심축을 이루던 성문 이미지이다. 남대문 성벽을 따라 

상점들이 늘어서고 행인들로 붐비던 옛 모습은 일제

에 의해 성벽이 잘려나가고 넓은 도로 위를 전차와 자

동차가 달리면서 성문의 기능은 사라지고 주변에 들

어찬 근대 건축물들 속에 고립된 모습으로 변모하였

다. 동대문은 옹성 밖의 민가와 생활상이 성벽이 사

라진 성안의 도로와 전차길, 상점들이 들어선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돈의문은 성벽 아래로 상점들이 늘어

서 있고 전차가 성문을 드나들던 옛 모습이지만 도시

계획을 명분으로 일제가 도성과 성문을 파괴하면서 

멸실되었는데 근대성에 가려진 장소상실의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서울의 역사경관 이미지들은 일

제의 시선에서 ‘과거의 것’, ‘조선적인 것’으로서 파괴, 

해체, 개조, 변용의 대상이었고(김백영, 2009), 전통

과 왕조의 상징으로서 궁궐, 도성, 성문 등 역사공간

에 대한 일본의 이미지 전략은 역사적 가치와 장소지

우기를 통한 공간의 식민화였다(김덕현 등, 2005). 이

를 위해 조선의 궁궐을 왕조의 쇠락과 지체, 허상의 

이미지로 부각시키거나 행사장이나 유원지로 전락시

켰고, 도로, 전차, 근대 건축물 등 식민지적 근대화의 

표상은 도성과 성문의 파괴를 정당화했다. 결국 근대

시기 일제에 의해 선택되고 소비된 서울의 전통 역사

경관 이미지는 일본이 제국과 식민지의 본질과 가치

를 부정적으로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시선을 대비시

키기 위해 동원한 상징도구였다. 

2) 서울의 도시경관 이미지와 표상

도시경관을 담고 있는 근대 서울의 사진그림엽서

는 847매로 역사경관에 비해 절대적으로 량과 종류

가 많았다. 그 중 새롭게 변모하는 시가전경과 가로 

이미지가 20.5%, 일본의 가치와 식민지배의 상징인 

신사 이미지가 17.4%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

으로 사회, 경제, 정치, 교통시설과 관련한 근대 건축

물, 도시공원, 취락 이미지 순으로 나타났다. 일제가 

러일전쟁의 승리로 조선과 만주에 대한 지배권을 확

보하면서 내지인의 해외여행을 적극 장려하였는데 

특히 한일강제병합 이후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조선 

지식인, 귀족, 지방유지 등의 국내여행도 장려하여 서

울을 비롯한 지방도시의 관광개발이 활발하였다. 그 

중 서울은 새로운 식민지의 수도이자 동경을 모방한 

동아시아의 대도시로서 전통과 역사, 문명과 근대성

이 공존하는 최고의 관광지로 인기를 끌었다(李良姬, 

2007; 조성운, 2009). 일본인에게 조선의 한양을 압

도하는 제국의 경성은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입증하

는 결과물이며 서울관광은 외지에서 일본을 확인하

는 경험이었다. 당시 일본이 내지인과 조선인, 세계를 

향해 보여주고자 했던 ‘일본다운 것’, ‘문명적인 것’으

그림 16. 동대문(1) 그림 17. 동대문(2) 그림 18. 돈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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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서울의 이미지는 과거 역사경관에 대비되는 근

대 도시경관이었다.

그림 19~그림 21은 서울의 도시경관 중에서 단

일 이미지로는 재현 빈도가 가장 높았던 조선신궁 이

미지이다. 일제는 식민지배의 상징으로 한반도 전역

에 신사를 세워 조선인의 참배를 강요했는데 패망 당

시 무려 1,141개의 신사가 확인되어 황국신민화를 위

한 폭력을 짐작케 한다(부산박물관, 2009). 이 중 일

본의 건국신과 메이지천황을 모신 최고 권위의 신사

로 1925년에 세워진 조선신궁 이미지들은 남산 중턱

에 넓게 자리한 전경, 가파른 돌계단, 신사의 상징인 

도리이(鳥居) 등으로 최고의 위상과 위엄을 표상하고 

있다. 특히 신궁에서 본 시가지 이미지에서는 식민지

를 내려다보는 지배자의 시선이 드러나고, 신궁 입구

에 높은 각도로 설치된 360여개 돌계단은 지배 권력

을 올려다봐야 하는 피지배자의 시선이 대비되고 있

다. 

그림 22~그림 29는 시가지 이미지이다. 시가전경

에서는 조선총독부에서 광화문 대로를 따라 중심부

에 자리한 경성부청을 경계로 북쪽의 조선인 거주지

와 남쪽의 일본인 거주지가 대조적인 경관을 이룬다. 

광화문에서 남대문까지 이어지는 서울의 남북대로 

경관에서는 경복궁, 총독부, 경성부청, 부민관, 조선

은행 등 서양식 고층 건물들이 즐비하고, 동서를 연결

하는 가로 경관에서는 수많은 상점과 정비된 포장도

로, 전차, 행인들로 붐비는 서울의 상업 중심지의 모

습들이 많이 재현되었다. 또한 서대문 밖 의주로에 있

는 독립문은 일제가 청일전쟁으로 조선이 중국의 속

국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기념하여 세웠다는 왜곡된 

부가설명과 함께 자주 재현되었는데 독립문을 배경

으로 한 이미지에서 의주로의 변화가 대조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림 30~그림 33은 서울의 정치, 사회, 경제, 교통

시설과 관련한 근대 건축물 이미지이다. 철거된 경복

궁 흥예문 터에 1926년 세워진 조선총독부는 조선역

사의 상징인 경복궁을 완전히 가려버렸고, 총독부 신

청사와 경성부청은 일제의 식민통치의 본거지로 ‘웅

장하다’, ‘장대하다’ 등으로 수식되며 대표적인 도시경

관으로 재현되었다. 이외에 충무로 입구에 붉은 벽돌

과 화강암으로 화려하게 지은 경성우체국을 비롯한 

조선은행, 조선총독부의원, 조선호텔, 미쓰코시 백화

점, 명치좌 극장 등 근대 건축물들이 서울의 파노라마

를 이루었다. 

그림 34~그림 36은 근대를 표상하는 새로운 교통

그림 19. 조선신궁 전경 그림 20. 조선신궁 돌계단 그림 21. 신궁에서 본 시가지

그림 22. 서울 전경 그림 23. 태평로와 광화문로 그림 24. 남대문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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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종로거리 그림 26. 황금정거리(을지로) 그림 27. 본정거리(충무로)

그림 28. 의주로(1) 그림 29. 의주로(2) 그림 30. 조선총독부 전경 

그림 31. 조선총독부 그림 32. 경성부청 그림 33. 경성우체국

그림 34. 한강철교 그림 35. 한강인도교 그림 36. 경성역

그림 37. 파고다공원 그림 38. 조선인 마을 그림 39. 일본인 거주지



- 579 -

사진그림엽서를 통해 본 근대 서울의 관광 이미지와 표상

수단 이미지로 1900년 노량진과 용산을 잇는 복선 

한강철교는 ‘긴 뱀과 같이 길게 뻗은 장관이 실로 경

이롭다’는 묘사처럼 인적, 물적 왕래를 촉진한 위대

한 근대문명의 산물로 여겨졌고, 한강인도교는 사람

과 자동차, 전차가 함께 도강할 수 있는 서울의 명물

이 되었으며, 1925년에 세워진 경성역은 서울의 관문

으로 광장에는 자동차와 이용객이 붐비는 근대도시

의 상징으로 재현되었다. 일제는 총독부-경성제국대

학-경성역-조선신궁을 잇는 직사각형의 서울 중심

부에 경성부청을 세우고 그 주변으로 다채로운 근대 

건축물을 채우면서 조선의 인상을 일본적인 도시로 

바꾸어 놓았다. 

그림 37은 원각사가 있던 자리에 세운 최초의 도시

공원인 파고다공원으로 원각사지십층석탑과 육각당

을 배경으로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상징하는 근대도

시의 또 다른 표상이 되었고, 그림 38과 그림 39는 초

가집이 밀집된 조선인 마을과 남산에서 용산까지 서

양 가옥과 건물이 들어 선 일본인 거주지인 신시가지 

이미지가 대조를 이룬다. 지금까지 일본의 가치와 전

통문화를 이식하고 내선일체를 실현하기 위해 시선

을 대비시킨 조선신궁을 비롯하여 번화한 거리, 근대 

건축물, 포장도로와 전차, 철도와 철도역, 도시공원 

등 근대 문명의 표상들이 식민지 수도의 장소 정체성

을 대체하고 새로운 장소이미지 만들기에 동원되었

음을 확인하였다. 

4. 근대 서울의 관광이미지에  

표상된 시선과 인식

사진은 시간과 공간을 순간 포착해 만든 영상언어

로서 궁극적인 기능은 ‘보여 지기 위한 것’이다. 특히 

관광사진은 호기심을 자극하고 관광욕구와 동기를 

유발하며 관광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진

의 보편적 특성에 더해 심미성, 매력성, 차별성 등이 

요구되는 상업사진의 일종이다(김선희, 1997). 그러

므로 관광상품으로서의 사진은 사실의 재현을 넘어 

제작자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도구화의 위험성이 수

반되는 시각매체이다.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 승리로 사실상 조선에 대

한 식민지배를 시작하면서 근대 교통수단인 철도의 

부설, 한일 간 정기 여객선인 부관연락선 취항, 1906

년 통감부 설치 등에 이어 1910년 조선총독부 설치로 

그림 41. 근정전 조망(2) 그림 42. 근정전과 관리 그림 43. 경회루와 여인

그림 40. 근정정 조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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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식민지화를 실현하였다. 총독부는 식민지의 

수도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관광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관광기구를 설립하는 한편 관광안내서, 관광잡

지 등을 비롯하여 관광상품으로서 다양한 사진그림

엽서를 발행하였다. 또한 관광을 식민지 지배정책에 

이용하기 위해 관광부흥정책을 입안하고 일본인이 

여행할 만한 관광지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 서

울은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였다. 당시 사

진그림엽서에는 서울의 모습이 사실 그대로 재현된 

이미지 외에 왜곡, 변질된 이미지, 의도된 차별적 이

미지, 사실적 재현이라 하더라도 관광의 목적에 부합

하지 않는 이미지, 사람과 삶이 배제된 건축물의 파노

라마식 전시 이미지 등이 상당하였고, 이를 통해 표상

된 이미지가 소비되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본 장

에서는 근대 서울의 역사와 도시경관이 작위적인 연

출, 편집으로 관광이미지화, 상품화된 몇 가지 예증을 

통해 일제의 시선과 인식을 좀 더 들여다보았다. 

그림 40~그림 44는 근대 서울 사진그림엽서에서 

흔히 발견되는 역사경관에 대한 연출 이미지로 특히 

조선의 역사와 왕조의 상징인 경복궁을 배경으로 한 

작위가 많았다. 경회루에서 근정전을 바라보는 조망

은 같은 구도의 이미지에 일본 복식의 남성을 등장시

켜 왕조의 위상과 퇴락을 중첩시키고, 근정전을 바라

보는 조선 관리들의 뒷모습에서 패망한 왕조에 대한 

원망과 영화롭던 과거에 대한 회상이 묻어난다. 또한 

경회루와 여인, 경복궁과 여인에서는 정확히 신분을 

알 수는 없으나 조선여성을 등장시켜 조선이미지 형

상화에 자주 이용되었던 기생이미지와 중첩시킴으로

써 성적 판타지를 자극하고 궁궐의 권위를 지우고 관

광지로 전락시키고 있다.

편집된 이미지를 통한 부정적 차별화 방식의 시선

대비는 사진과 그림에 시가를 더해 좀 더 노골화하였

는데 그림 45는 일제의 상징 총독부 건물과 조선 민

초의 상징 농부를 대비시키고 거기에 한국민요와 일

본시가를 더해 미개와 문명, 조선과 일본을 차별화

하고 있다. 조선민요의 ‘고삐 줄 쥔 손에 한숨을 더

하면... 두 번 다시 끌고 싶지 않은 이 줄 하나’는 삶

의 고단함이 묻어있는 반면 일본시가의 ‘엄숙도할사 

백악(白堊)의 건물...’은 일제의 문명을 찬양하고 있

다(최현식, 2016b). 또한 일본인의 서울관광 열기를 

짐작하게 하는 다량의 세트 사진그림엽서에서도 차

별적 시선대비가 잘 드러나는데 그 중 1매의 엽서에 

2~5장의 사진과 그림을 조합해 서울의 관광이미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경성백경과 경성신대관이 대표

그림 45. 조선총독부와 농부 그림 46. 경성명소 그림 48. 경성의 발전상

그림 44. 경복궁과 여인 그림 47. 조선인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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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다. 그림 46은 경복궁박물관, 향원정, 경복궁, 근

정전을 상하로 배치하였는데 일제가 궁궐 안에 세운 

서양식 박물관을 가장 위에 놓고 그 아래로 수풀이 무

성한 내정과 계단에 모란이 식재된 정전 이미지를 배

치해 권위와 위상을 폄하하고 궁궐을 사물화 된 전시

물로 취급하고 있다. 그림 47은 시골길, 농사일, 손빨

래, 항아리장수, 장승 등 조선인의 생활상이 전근대적

이고 미개하며 정체(停滯)된 후진성(後進性)으로, 그

림 48은 조선은행, 조선식산은행, 경성우체국, 동양

척식회사, 주식현물취인소 등 일제가 세운 건물들이 

근대적이고 문명적이며 발전된 선진성(先進性)으로 

표상되고 있다.

5. 요약 및 결론

100여 년 전의 관광상품이 근대 유물로서 사료적 

가치를 조명 받고 있다. 서울의 사진그림엽서에 담긴 

다양한 이미지들은 당시의 시대상과 장소성은 물론 

당대 사람들의 가치와 인식체계 등 많은 정보를 전달

해 주고 있다. 흔히 사진이미지는 피사체에 대한 취사

선택, 성형과정에서 배제와 통제가 작용하므로 일종

의 편집된 기억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관광으로 위장

한 작위적인 이미지들은 단순한 관광상품이 아니라 

하나의 텍스트로서 제작자의 의도가 투영된 시선의 

표상이다. 

서울의 근대 사진그림엽서 1,452매에 담긴 이미지

는 역사경관과 도시경관이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

는 일제의 한반도 주요 도시에 대한 관광정책 방향과

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서울의 역사경관은 전통과 왕

조의 상징인 경복궁·창덕궁·창경궁 등의 고궁과 도

성의 상징인 성문에 집중되었는데 대개 해체, 개조, 

파괴, 변용의 대상으로 재현되었다. 권위와 위엄을 박

탈당한 궁궐은 관광지 또는 유원지로 전락하였고, 근

대성에 가져진 장소상실의 단면으로서 성벽과 성문

이 파괴되면서 조선다운 것으로서의 역사경관은 전

근대적이고 쇠락한 과거의 표상으로서 지우거나 대

체되어야 하는 이미지들로 재현되었다. 

반면 식민지 경영의 전시장로서 일제가 서울에 재

현하고자 했던 이미지는 제국주의 일본의 전통과 식

민화의 상징인 신사와 근대 문명을 상징하는 도시

의 발전상에 집중되었다. 신사를 대표하는 조선신궁

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시선이 대비되도록 설계되

어 서울의 중심부인 남산에서 일제가 새로 건설한 식

민지의 수도를 관조하며 내선일체의 표징으로 재현

되었다. 또한 남산에서 북악까지 이어지는 서울의 중

심시가지에는 포장도로, 전차로 연결되는 번화한 남

북, 동서 가로망을 따라 정치, 행정, 사회, 문화, 교육, 

경제, 상업 등을 관장하던 근대 건축물들이 파노라마

처럼 채워졌다. 여기에 새로운 교통수단인 철도가 부

설되고 도시공원이 만들어졌으며, 조선인 거주지와

는 대비되는 일본인 거주지인 신시가지가 조성되면

서 서울의 근대적 도시경관은 일본의 조선 지배를 정

당화하고 선전하는 이미지로 재현되었다. 

서구식 근대화를 표방했던 일본이 식민지 수도 서

울을 바라보는 시선과 인식은 지배와 통제의 기제로

서 영상, 시각, 관광 매체를 이용했던 서구의 오리엔

탈리즘과 다르지 않았다. ‘조선적인 것’으로서 왜곡, 

변질된 역사경관과 ‘일본적인 것’으로서 제국의 선전

물이 된 도시경관을 편집한 서울의 관광이미지는 식

민지 조선과 문명국 일본의 본질과 가치를 부정적 또

는 긍정적으로 차별화하고, 장소지우기와 장소만들

기 과정을 통한 공간의 식민화를 완성하기 위해 동원

된 표상이었다. 나아가 일제는 전근대와 근대, 미개와 

문명, 후진성과 선진성 등으로 대비되는 우월적, 지배

적, 제국주의적 시선과 태도가 투영된 근대 서울의 사

진그림엽서를 다양한 주제의 관광상품으로 소비, 유

통시켜 식민지에 대한 차별적 폭력을 확대 재생산하

였다. 특히 작위적으로 연출된 서울의 관광이미지는 

조선 폄하와 일제 찬양을 노골화하는 하나의 정치적 

산물로서 ‘이미지의 정치’, ‘관광의 정치’를 위한 상징

도구로 이용되었다.

본 연구는 일제에 의해 만들어지고 소비된 근대 한

반도 사진그림엽서 중에서 지배자의 시선이 집중되

었던 식민지의 수도 서울에 국한하여 관광이미지와 

표상, 시선 등을 포괄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주요 이미

지의 시대별 변천이나 이미지에 대한 심층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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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등이 미흡하여 추후 보완이 요구된다. 나아가 일

제는 식민지에 대한 정보 획득과 식민지배의 정당성 

확보, 제국민의 자부심과 식민지민의 열등의식을 확

인시키고자 내지인의 물론 조선인의 관광여행을 적

극 장려하고 다양한 관광정책을 수립하였다. 이는 식

민지 경영전략의 일환으로서 근대 관광지 형성과 관

광자원 개발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부산, 인천, 평양, 

개성 등 주요 관광지역의 이미지 표상과 시선에 대한 

연구와 관광안내서, 관광잡지, 여행기 등 당대의 다양

한 자료와의 비교 연구 등 우리나라 근대관광의 실체

를 규명하는 후속 연구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주

1) 관광지의 경관을 사진이나 그림으로 인쇄해 관광상품으로 

판매하는 엽서를 흔히 ‘관광엽서’라고 부른다. 관광, 시각

이미지, 우편 기능이 합쳐진 관광사진엽서, 관광그림엽서

의 축약이라 할 수 있다. 우리보다 앞서 다양한 관광엽서를 

발행했던 일본에서는 ‘에하가키(繪葉書)’ 즉 ‘그림엽서’라

는 용어가 일반화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사진엽서와 그림엽

서가 모두 포함된다. 본 논문에서는 구한말부터 일제시기

까지 우편엽서에 나타난 한반도의 장소, 경관 이미지의 유

형과 내용, 표상된 시선 등에 주목하면서 좀 더 명확한 ‘사

진그림엽서’로 통일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2) Isabella Bird Bishop(1831~1904)은 영국의 여성 여행가

로 1854년 7개월 동안 북미를 여행한 데 이어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동아시아, 러시아, 북아프리카 등지를 여행

하며 1899년까지 총 10권의 여행기를 남겼다. 그 중 1894

년 처음 인천 제물포를 통해 조선에 입국해 1897년까지 4

년간 4번에 걸쳐 11개월을 체류하며 서울, 개성, 평양, 금

강산, 원산 등을 비롯해 만주의 조선인 이주지역까지 여

행했다. 그녀의 한국여행기(Bishop, I., 1898, Korea and 

Her Neighbours: a narrative of travel, with an account 

of the recent vicissitudes and present position of the 

country, Revell, New York) 출간은 19세기 조선이 서구

사회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3) Percival Lowell(1855~1907)은 1883년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로 미국공사가 부임한 답례로 조선의 외교사절단인 보

빙사가 미국에 파견될 때 안내할 최초의 외국인 서기관으

로 임명되었다. 보빙사 일행의 외교 안내를 성공적으로 수

행하면서 로웰은 고종의 빈객으로 초대되어 입국한 최초

의 서양인이다. 1883년 12월~1884년 3월까지 약 3개월을 

체류하는 동안 서울의 명승고적을 비롯하여 기후, 지형, 민

속, 풍습, 생활, 문화, 도시 및 상업경관 등을 관찰하고, 사

진과 함께 여행기(Lowell, P., 1885, Chosö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Harvard Univ. Press, Boston)를 

출간했다. 조선을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서구에 소개한 

최초의 기록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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